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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마음과 육신이 살아계신 주님께 기쁨을 노래하나이다.“ 

시편 84편 

 

마리아 에버하르데 수녀는 부모의 농장에서 일곱 형제들과 함께 자라났다. 

1944년에 기본적 초등학교와 중등 학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농장에서 부모를 돕다가, 1947년, 

뮬하우젠의 노틀담 학교를 다니며 가정경제를 공부했다. 그리고 나서 1949년에 수녀회에 

입회할 때까지 집에서 계속 일을 도왔다.  

양성기 이후, 에버하르데 수녀는 수녀회의 다양한 분원에서 봉사했다. 처음 몇 년간은 양성에 

따라 분원 내부의 일을 했지만, 우리 수녀들이 운영하는 곳으로써 뮨스터 학생 호스텔과도 

제휴한 사립 노인 요양소 안넨하임에서 거들기도 했다.  

마리아 에버하르데 수녀는 노인들과 쉽게 관계를 맺었고 직업적으로도 간호 분야의 자격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1969년에 안넨하임의 관리를 맡아 2001년까지 이 책임을 수행하게 되었다.  

노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친지들도 마리아 에버하르데 수녀의 투신 때문에 수녀를 높이 

평가했다. 수녀는 친절과 호의와 다정함을 발산했으며 쉽게 사람들에게 다가갔고 여러 다른 

상황들 안에서 부드러웠으며 모든 이들에게 환영하는 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감사 편지에도 

표현되어 있다.   

안넨하임이 폐쇄된 다음, 마리아 에버하르데 수녀는 안넨탈 수녀원으로 이전해와, 몇 년간 힘이 

닿는 대로 살루스 일을 도왔다.  

이야기 나누는 일을 몹시 즐겼던 수녀는 이웃들과도 연락을 취하며 지냈고, 이동 스쿠터를 타고 

시내에 가는 것을 너무나 좋아했다. 수녀는 다정한 말과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으로써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 자신의 “사도직”이라 생각했다. 또한 자신을 도우려는 사람들의 

즉각적인 태도에 언제나 감탄하면서 이를 감사히 받아들이곤 했다.  

가족들과의 잦은 연락도 수녀에게는 아주 중요했기에, 형제들과 조카들, 그들의 자녀들이 방문 할 

때마다 즐거워했다. 이러한 관심과 관계는 수녀가 병을 앓았던 마지막 시기까지도 매우 강하게 

남아있었다.  

마리아 에버하르데 수녀는 자신이 가족들과 공동체 수녀들과 살루스의 모든 직원들에게 좋은 

보살핌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고요하고 평화롭게 세상을 떠날 수 있었다.  

이제 수녀에게 그토록 중요했던 말, “시작과 끝, 모든 것이 당신의 손에 놓이게 하소서, 주님” – 이 

실현되었다.  


